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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러 - 나달, 
아프리카 돕기

자선 경기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교육사업을 돕기 위해 

테니스계 최고의 선수들이 뭉쳤다.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라파엘 나달(스페인)

은 8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특설 경기장에

서 이벤트 경기를 가졌다. 이번 경기는 아프리

카 어린이들의 교육사업을 돕기 위한 자선 경

기의 일환으로 열렸다. 페더러와 나달의 이벤

트 경기에서는 페더러가 2-1(6-4, 3-6, 6-3)

로 이겼다. 

이날 경기에는 둘의 단식 경기 외에도 마이

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남아공의 

유명 코미디언인 트레버 노아가 함께한 1세트 

복식 경기도 함께 열렸다. 경기를 보기 위해 경

기장에는 총 5만1,954명의 관중이 들어찼는

데, 이는 역대 테니스 단일 경기 최다 관중 신

기록이다.

이번 대회는 페더러 자선 재단 주최로 열렸

다. 대회를 통해 얻은 수익 모두 페더러 자선 

재단의 이름으로 기부가 됐다. 이날 목표 모금

액은 100만 달러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350만 

달러가 모였다.

페더러와 나달의 상대 전적은 나달이 24승

16패로 앞서 있고, 메이저대회 우승은 페더러

가 20회로 19회의 나달에 근소하게 우위를 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코트 밖을 떠나면 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벤트 경기가 끝난 뒤 나달은“페더러와 나

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이런 좋은 일에 참여

하는 것은 정말 기쁘다. 페더러의 팀에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페더러 또한“아이들이 선하

게 자라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자리에 함께한 

나달에게 너무 고맙다.”고 답했다.

페더러는“테니스, 자선을 위해서 최고의 자

리였다. 아이들이 선하게 자라도록 동기를 부

여하기 위한 자리에 함께한 나달과 게이츠, 노

아에게 너무 고맙다. 오늘은 환상적인 밤이

다.”며 감사를 표했다.

MLB.com “류현진 올해 ERA 4점대 찍을 것”

류현진(33·토론토·사진)이 판타지랭

킹 120위에 이름을 올렸다. 예상 성적

은 11승, 평균자책점은 4점대인 4.26이

었다. 추신수(38·텍사스)는 183위, 김

광현(32·세인트루이스)은 480위였다.

10일‘스타뉴스’에 따르면 메이저리

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전날 

2020 시즌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판타

지 랭킹을 800위까지 공개했다. 인터

넷 게임 유저를 위해 제공한 판타지 랭

킹은 그동안의 성적을 바탕으로 매겨

졌는데, 눈길을 끄는 건 류현진의 랭킹

이다.

류현진은 지난해 사이영상 투표 2위에 오르는 등 최

고의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

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랭킹에서는 120위밖에 되지 

않았다. 선발 투수들 중에서는 37위였다.

MLB.com은 류현진에 대해“부상 이력이 있지만 베

테랑으로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투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 예측 프로그램 스티머를 통해“올 시즌 11

승 및 평균자책점 4.26, 186이닝 동

안 165탈삼진을 뽑을 것이다.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1.26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9 시즌을 앞두고 매긴 랭킹  

(전체 188위, 선발 52위)보다는 높은 

평가이긴 하지만 야멸찬 평가이다. 아

무래도 이번 평가는 지난해 성적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성적도 모두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테랑’추신수는 전체 185위, 외야

수 중에서는 44위에 자리했다. MLB.com은“추신수

는 20개 이상 홈런을 쳐낼 수 있으며, 출루율도 좋고 

도루 능력도 있다.”고 평가했다. 추신수의 예상 성적은 

564타석에 들어서 23홈런 70타점 92득점 10도루 타율 

0.255 OPS(출루율+장타율) 0.787이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첫 선을 보인 김광현은 전체 

481위, 선발 투수들 중에서는 144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최지만(29·탬파베이)은 전체 562위였으며 1루수 중

에서는 35위였다.

코비 추모식 열린다 … 24일 스테이플스센터

지난달 27일 헬리콥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코비 브

라이언트 부녀에 대한 추도 행사가24일 엘에이 레이커

스의 홈 경기장인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린다.

코비의 미망인 바네사(37)는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

해 남편과 차녀 지아나(13), 함께 숨진 7명의 합동 추모

식이 24일(월) 오전10시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치러진다

고 밝혔다. 이날은 브라이언트가 선수 시절 입었던 유니

폼 등 번호 24번과 역시 농구 선수로 활약한 딸 지아나

의 등 번호 2번이 조합된 날이다. 세리모니 명칭은‘인

생의 기념’으로 결정됐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로워 메리언고교를 졸

업한 코비는 1996년 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초반 3시즌 동안 잉글우드의 포럼에

서 홈경기를 소화한뒤 1999년 다목적 신축경기장인 

스테이플스 센터로 옮겼다. 

다운타운으로 이전 한 뒤 5차례나 레이커스를 5차례

나 챔피언으로 견인했다. 이후 LA농구팬들은 이곳을   

‘코비가 지은 집’으로 불렀다.

바네사는 당초 8만명을 수용하는 풋볼 경기장인 LA

메모리얼 콜리시엄도 추도식 장소로 고려했지만 결국 

실내경기장에서 엄숙하게 거행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

꾸었다. 

천주교 신자인 코비는 사고 당일인 1월 26일 아침 뉴

포트비치 천사의 모후 성당에서‘마지막’미사를 치렀

다. 이후 딸의 농구경기에 참석키 위해 존 웨인 공항 헬

리포트에서 이륙한 뒤 1시간 만에 칼라바사스 상공에

서 추락사했다. 

한편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안나는 지난 7일 코로

나 델 마르의 퍼시픽 뷰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됐다. 묘

지는 브라이언트가 생전 다녔던 교회에서 차로 10분가

량 떨어진 거리에 있다.


